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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화형 에이전트는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높은 몰입감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튜닝, 검색 기반 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페르소나 정의 방법과 평가 지표의 표준화, 그리고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의 필요성을 

비롯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Ⅰ. 서 론  

대화형 에이전트(Conversational Agent) 혹은 

챗봇(Chatbot)은 의료, 교육, 금융, 고객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ChatGPT, Claude, Gemini 

와 같은 LLM(Large Language Model) 등장 및 발전 

이후 많은 연구들이 LLM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대화형 에이전트는 단순히 질의응답을 뛰어넘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인의 정보가 훨씬 더 

민감하고 개인적인 교육, 의료, 금융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1]. 

 최근의 대화형 에이전트 연구는 화자의 페르소나, 지식 

기반 정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한 학습 방법을 시도되고 

있다[2]. 이 중 페르소나 기반의 에이전트는 의료, 게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형 개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훨씬 더 높은 만족감 및 

효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인화 및 페르소나에 대해 설명하고, 학습 

방법과 모델의 최신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추가적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의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실험 설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Ⅱ. 본론  

1. 개인화(Personalized) 및 페르소나(Persona) 

 개인화와 폐르소나는 대화형 에이전트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는 큰 범주에서 본다면 개인화(Personalized) 

대화형 에이전트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나, 많은 연구에서 

개인화 대화형 에이전트와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개인화 대화형 에이전트는 기존 질의응답 형태의 

챗봇에서 개인의 정보에 맞춰 더 세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3].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의 연구는 통적으로 

인간과 흡사하게 동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과 

같은 특성을 구축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3]. 

 

2. 페르소나 설정 

 사람의 성격 설정은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던 지표인 Big-5, 16 성격 요인, 대인관계 

반응지수 등이 있다. 기존에 정립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데이터 라벨링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최근의 연구는 기존 

지표가 아닌, 대화의 발화를 이용해 페르소나의 성격 

특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4]. 

 

3. 방법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 하나인 n-shot 학습과 롤 

플레잉은 페르소나 일관성이 있는 대화 몇 가지(n개)를 

제공하고, 모델은 해당 예시의 패턴과 스타일을 따라 

응답을 생성하는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학습 방법은 

쉬우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은 다양한 특성과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페르소나가 있는 대화형 

에이전트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하다. 

파인튜닝 기반 방법은 페르소나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하게 된다. 성능 자체는 더 좋아졌지만 

반대로 모델의 환각(Hallucination)이 더 심해지고, 기존 

LLM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1].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 Augmentation Generation; 

RAG)은 LLM의 환각을 감소시키고, 개인 맞춤형 응답을 

제공할 수 있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학습 

방법이다[12].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에서도 

파인튜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RAG를 이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3]. 

 

4. 실험 설계 및 데이터셋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실험 모델을 비롯한 

실험의 전체적인 내용도 영향을 받는다. 현재까지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 연구들은 자체적인 

페르소나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발화를 

이용해 실험을 설계하고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4].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의 벤치마크 데이터셋 

대부분은 영어와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경우 

기존 영어 대화를 기계번역을 거쳐 이를 학습 및 실험용 

데이터셋으로 사용한 실험이 진행되었으나[14], 

아직까지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 연구에 있어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셋 구축은 미미한 편이다. 대화는 

사용자의 습관, 성향, 문화적인 부분과 같은 비정형적 

요소가 많으므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더 많은 

데이터셋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가 

개인화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차이점, 그리고 방법론과 

실험 설계 및 데이터셋에 대해 살펴보았다.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는 아직까지 각 연구 

별로 데이터셋과 성능 평가 방법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모델의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최근 몇몇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데이터셋을 비롯해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는 영어와 중국어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데이터셋의 한국어 번역과 더불어 한국어 기반 

데이터셋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번역된 페르소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 설계 및 연구를 진행해 다른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해볼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한국어에 기반을 둔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다른 기관과 협의해 구축 

예정이다. 본 논문이 향후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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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의 벤치마크 데이터셋 

데이터셋 명칭 주제 언어 참고문헌 

PERSONA-CHAT 크라우드 소싱으로 수집된 개인 채팅 데이터 영어 [5] 

FoCus 위키피디아 지식을 주제로 대화한 데이터 영어 [6] 

DuLeMon 자체 제작한 챗봇-사용자 역할 대화 데이터 중국어 [7] 

Harry Potter Dialogue 해리포터 영화 및 소설의 대화 데이터 영어 [8] 

LaMP 7가지 작업에 대한 데이터 영어 [9] 

RoleBench 영화 대사를 비롯한 다양한 스크립트 영어, 중국어 [4] 

RoleEval 다양한 분야의 300명의 인물과 가상의 인물 영어, 중국어 [10] 

ChatHaruhi 32개의 창작 캐릭터의 대화 데이터 중국어 [11] 

페르소나 대화 AI Hub에서 제공하며 20개의 주제에 대한 데이터 한국어 - 

    


